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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기록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쓰여졌다. 동작구는 2013년 9월 지역 내 대표 구립도서관
이 설립된 이후 지역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현재까지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기록을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나 시⋅도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 이에 동작구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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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lves into community archives based on the archival project of Dongjak-gu 
Public Library on the search toward sustainability. Dongjak-gu has conducted a local 
archiving project that involves collecting local records,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s representative districts in the local region after the library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13. Thus far, we are managing the project and records 
that are piled at the public library, and as the placement for archiving local records 
conducted in a local public library does not match its role, the national/city/province 
system for archiving local records faces a challeng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esent an idea for sustainability by discussing our concerns and 
experienc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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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거 공공도서관의 주요 역할이 대출과 반납이었다면 최근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그만

큼 사서의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정보 공유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역 아카이

브 사업도 그 중 하나이다.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

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록 뿐 아니라 자료,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기록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도 ‘소실 우려가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자료를 잘 보존

하여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공동체자료 전산화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목표가 나와 있는 만큼 지역의 공공도

서관 역할 중 하나가 공동체 기억의 보존과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 아카이브의 

실체와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시점 우리의 과제이다.

2. 동작구 기록사업의 시작

2.1 추진 배경

동작구 기록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었는데 지역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책자 형태의 

자료로 제작되었으며 정보의 선별 없이 구술 그대로를 기록한 자서전의 형태였다. 지역 아카이브 사업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술 기록이었는데 청소년들이 지역 정보를 선별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때 처음으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추진 과정

동작구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향유할 만한 시설이나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2019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기억재생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전의 도시재생이 건축과 공간 위주였다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억재생은 사람과 이야기를 큰 틀로 

삼아 문화적 재생이라는 이념으로 변화를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이야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긍심과 지역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작구 기록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의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지역의 삶과 

문화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세 번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집된 기록을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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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명 운영내용 기획 운영 참여

2019

동행 청소년들이 쓰는 우리 동네 사람 이야기

담당자 담당자

청소년

드로잉 아카이빙 지역의 모습을 그림엽서로 제작 지역주민

도시재생 아카이브 지역주민 구술녹취 및 라디오 녹음 담당자

2020

도시재생 아카이브 해설사 양성을 위한 답사프로그램 개설 담당자

동작 기억보관소 구술녹취를 통한 자료집/예술콘텐츠 제작

담당자

연구사

예술가

인문기행 지리서 지역자료 발굴 및 자료집 제작
담당자

지역서점

2021

동작 기억보관소 구술녹취를 통한 자료집/전시콘텐츠 제작
담당자

연구사

도시재생 아카이브 코스개발 및 해설집 발간
담당자

지역서점

<표 1> 동작구 기록사업 추진경과

동작구 기록사업의 대부분은 구술 녹취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인터뷰어(interviewer)가 청소년

이었지만 2020년 기억보관소 사업부터는 구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는 기록전문가 및 연구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으로부터 듣고 수집한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운영방향에 따라 참여자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지역서점 및 주민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 아카이브는 사당동 기반의 코스 개발까지 완성된 상태로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직접 해설집과 

지도를 만들 예정이며 기억보관소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부터 전시를 위한 콘텐츠까지 연구사와 함께 사전 회의를 

통해 기획할 예정이다.

3. 지역 아카이브와 지역 활성화

3.1 기록 사업의 시작: 구술

동행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와 주민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시작된 지역 아카이브 사업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듣고 남길 수 있는 자서전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림 1> 왼쪽부터 2017년, 2019년 동행 프로젝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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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인터뷰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집 주체가 청소년이어서 기본적인 인터뷰 방법

과 글쓰기 교육만을 진행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술자료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 주민이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여 남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작구 내에서 

공공의 주도 하에 시작된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아카이

브란 무엇일까?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르키

는 용어로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집 또는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공동

체 아카이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2 기록 사업의 변화: 기억재생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한 계기로 지역 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공도서

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을 모집하는 형태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시

작 단계임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카이브(archives)라는 단어를 알릴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하였다.

<그림 2> 기억재생 아카이브 사업을 소개한 마을신문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기억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결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늘어나는 한편,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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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모임을 통해 궁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자 섭외와 인터뷰, 마을신문 제작까지 참여하여 직접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실제로 사당동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었다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사당4동 종점 

버스를 운영하였던 기사님을 섭외하게 되었고 이야기만 듣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까치둥지

에서 발간하는 마을신문과 팟캐스트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으로서의 의미로 확장

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개발하는 과정이라면 기억재생은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복원 과정으

로 지역 공동체의 역사문화정보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작은 공공기관이 주도했지만 미약하게나마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한 뒤 글을 

쓰고 라디오 녹음까지 하게 된 것은 지역 아카이브 사업의 동력이 기관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3.3 기록 사업의 활용: 콘텐츠 제작과 전시

자치구 내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재단 내 문화정책팀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기억보관소 사업

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콘텐츠까지 확대

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지역의 이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기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연구생 

이상의 전문가를 모집하였고 수집된 기록을 재창조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보여주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예술가들도 함께 섭외하였다.

일자 구분 내용

5월 26일(화) 사전 기획 회의 사업방향 논의

6월 18일(목) 사전 간담회 사업소개 및 조 편성

8월 13일(목) 중간워크샵 채록내용 공유 및 작품기획안 논의

6월 25일(목) ~ 10월 15일(목) 사당동 구술인터뷰
지역별 8회씩 인터뷰 진행

(지역주민, 연구사, 예술가)
6월 25일(목) ~ 10월 26일(월) 상도동 구술인터뷰

6월 29일(월) ~ 10월 6일(화) 흑석동 구술인터뷰

10월 26일(월) 사업 중간평가 및 자문회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논의

11월 13일(금) 자료집 초안 제작
A5, 150P, 나눔바른고딕

12pt, 기본여백

10월 26일(월) ~ 11월 27일(금) 자료집 및 예술콘텐츠 제작 -

12월 1일(화) ~ 12월 31일(목) 글ː타래 공간 전시
자료집 1권, 대형사진 및 도록,

VR영상, 오디오드라마

<표 2> 기억보관소 사업 흐름도

기억보관소는 지역 주민들의 개인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사업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예술

가와 연구사들이 함께 일상을 ‘수집’하고, 이야기를 ‘기록’하여, 작품을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예술가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사전에 들어본 후 사는 지역과 콘텐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를 편성하였으며 인터뷰어(Interviewer)와 인터뷰이(Interviewee)의 원활한 라포(Rapport) 형

성을 위해 조별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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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협약서와 구술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일한 인터뷰 양식을 조별 연구사들에게 공유하여 매 인터뷰 진행 시 

사진 자료와 녹취 자료, 그리고 설명 자료를 함께 제공받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작품 제작을 위해 

예술가 및 연구사들과는 별도로 업무 회의를 하였으며 사전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당 8회씩 

총 24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억보관소 사업은 문화정책팀과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민 섭외와 연구사 모집, 구술 녹취와 자료집 제작은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예술가 모집과 콘텐츠 제작은 문화정책팀에서 진행하였다. 구술 녹취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집은 세 명의 연구사들과 함께 모여 공통된 주제와 키워드를 발굴해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이야기를 가독성 있게 편집 후 제작하였으며, 2차 콘텐츠는 인터뷰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생활문화사

와 일상생활사를 바탕으로 가공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기까

지 다음과 같이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운영 내용

담당자 사업기획 및 운영, 참여자 모집, 결과물 제작 논의

연구사 구술인터뷰 진행, 자료집 제작

예술가 구술인터뷰 진행 보조, 예술콘텐츠 제작

지역주민 구술인터뷰 참여

<표 3> 사업 참여자의 운영과 역할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연구사, 예술가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담당자

는 사업의 기획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술기록 공동협약서와 구술동의서, 그리고 구술사 인터뷰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의 시작 전 연구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회차별 구술인터뷰 진행 시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녹취록과 일지를 검토하고 인터뷰 전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사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술 진행 시 지역주민에게 녹취에 

대한 고지를 분명하게 하고 담당자가 제공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연구사가 어떤 위치와 

시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이끌어 나갔는지 일지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가는 연구사가 진행하는 인터뷰의 

보조로 참여하면서 듣게 되는 방대한 이야기 중 본인이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사와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인터뷰 질문의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라포(Rapport) 형성이 되기까지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나 이 역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

는 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으므로 공동체 아카이브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원자료가 

가지고 있는 힘도 대단하지만 자치구를 기반으로 지역 아카이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가공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보여주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토대로 

원자료를 그대로 담은 자료집과 함께 예술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기억보관소 사업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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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술자료집

사당, 상도, 흑석 지역에서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사진과 삽화, 그림 등을 넣어 전체적으로 큰 틀은 통일하고 

목차별 내용은 구분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연구자료집보다는 소설책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4> 사진 콘텐츠 ‘볕이 머무는 곳’ 

사당동 주민 중 ‘48년 이용사’가 운영하는 이용원과 그 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각적으로 수집하고 펼쳐놓아 

물건과 장소가 지닌 가능성을 탐구하고 48년 동안 반복된 일상에 이야기를 덧입힌 사진집을 전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5> 이야기 콘텐츠 ‘기억의 편(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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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상도동 지역 사진 위에 그림을 덧씌운 삽화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예술작품으로 제작하여 주민의 일상과 지역의 변화를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은 전자책과 도록(B4)도 

함께 제작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림 6> 오디오 콘텐츠 ‘아웃소싱’

흑석동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재개발을 키워드로 삼아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목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드라마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지역의 재개발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재개발 후 변화된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4. 지역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과 한계점

2017년 처음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카이브라는 단어 자체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될 만큼 낯설지 않은 단어지만 익숙함과는 별개로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보존하여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아카이브는 지역의 문화와 삶을 보존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도서관은 박물관인 동시에 지역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는 거점 기관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이 정체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조차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협

의체를 통해 많은 노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기반 지역 아카이브의 경우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주제별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지역성 가치 도출을 통해 아카이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는 어떤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역 아카이브는 지역을 브랜딩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화자원과 예술콘텐츠를 접목시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담당자는 문화기획자이자 수집가, 예술가의 역할을 가져야 할 지도 모른다.

원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일 외에도 자료를 발굴하고 기획한 후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의 

지역 아카이브 사업에서 더욱 요구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 나아가 원자료(구술녹취 포함)를 아카이빙하

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해야 하는 담당자와 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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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필자는 문헌정보학과와 기록관리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과거에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공공

도서관에서 사서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안에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지역 

아카이브를 생각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기록 사업을 확대하면서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자서전의 형태로 결과물을 제작하였고 이후 도시재

생지원센터의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야 지금의 지역 아카이브 사업의 형태를 갖

출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서는 기관과 주민들 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이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동작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서점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구사와 지역 예술가 영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기록 사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는 기록물 수집에 안주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관내 기관들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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